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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한글 맞춤볍’ 해설 

柳 積
(中央大 교수· 

1. 펴 

정부는 1988 년 1 월 19 일 문교부 고시 체 88-1 호로 ‘한글 맞춤법’을 확 
청 고시하였다. 그리고 이 ‘한글 맞춤법’을 1989 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한 
다고 이 고자의 부히 ，Q..，~ ~껑키하였으매 앞으로 10 개월 뒤부허논 갔눴천 
새 ‘한글 찢흉볍’이라 우썩 앞올 척도록 되어 있다. 익히 

와 같이 현째 -우려가 우리 말 았의 준규로삼고있는 것은 

구 단체이던 한쓸학획 (당λl 능 휴선어학회)가 1933 년에 제청 

볍 통일안’이다. 당시 국권을빼앗긴 장황에서 정부나 또는 내각 고시의 표 

기법안이 나올 수 없었음은 새삼 말할 필요가 없다. 비록 민간 학술 단체 
라고는 하나， 민족의 예지를 모아， 설로 긴 세월에 결쳐 많은 인사들이 참 

여하여 다듬고 다시 다듬어 낸 ‘맞춤법 통일안’은 우리 민족의 기념비적안 

큰 엽적이었던 것이다. 우리 말의 성칠을 장 살린 이 ‘맞춤법 통일얀’으로 

하여 흐트러진 표기를 바로창고 우리 말을 수습하는데 이바지한 공은 참 

으로 크다ι 아 안은 짱 영 차례의 수정과 개청을 거치 

‘불비한 청’올 &완하 보총하촌 작엽이 원숙하게 수행되 
없였다. 여서 한잘혁핵훼 ‘학쐐’로서의 연구기능이나 

는 ‘낯츰볍 홍웹얀’에 대한 지속쩌인 관섬이나 그 보완작업 

을 탓하려는 씩잖딴 씬얘 없다. 아만 현행의 우리 표거법이 
통일안’을 바탕응 하였으되 용부가 부분적으로 덧붙인 
대어 운용되어 왔다는 사질이다. 이러한 현실이 바로 하나로의 ‘종합’을 

요구하게 된 배경이라 할 것이다. 새로운 맞춤법이 요구된 Eξ 하나의 주 

요한 이유는 건국과 동시에 종래의 ‘한글맞춤법통일안’을 청부가 그대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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로 추용하거나 아니면 3츄분적인 수;생을 거쳐 썽부 확원5끽 맞총볍으로 

챙했어야 마땅한 것이었는데 이제까지 미루어 왔먼 것이다. 이웃 일본의 

경우 제 2 차래처 얼 o} 펴 내각?시(內聞告示》로 현재띠 챙서볍 or書法〕흉 

확정한 것을 챔피적으갔 폐장항 추 있다. 이제 늦게니차 정부 μ첸)가 

가 차원의 새 맞춤법을 제청하게 되었다. 얘문에 온 국민이 。1 볍을 준수 

해야 한 것이며， 시행하뉴 가운에 발견되는 윤합리한 것이나 

수시￡ 수청되고 보완되억야 할 감이다. 무웃 에떤 짓이든 개장셔냐 수징 

쩌1는 반드시 찬반(餐反)의 양론이 대렵되게 마련안 것이다. 이것이 바로 

발진 과정이며 ，;}주척안 절차일 수도 있다 하겠다. 헛간에서한 새 맞충볍 

이 설용에 옮겨치연 혼란이 얼어날뭇 와자하게 떠밸리는 이틀이 없치 않 

으나 섣상을 산펴보연 좋래의 ‘향춤법 통일얀’은 시대처 요청에 짜라 갯버 

한 섯우로 딸잔 폭α1 시극히 좁1대. 당초배 우리 말외 구조애 맞게 

컸을 뿐더러 반세키 이상을 송용(훌훌用)해 온 맞춤법이기 때문에 대폭으로 

고헬 싸닭도 없짜니확3!.쳐서도 안 된다고 허-쓴 것사 에 얼에 끽접 

으토 황여한 분쓸의 항동된 견해었기 때문이 

ιl 벤에1 고λ1 훤 맞흉엽쌓 보71 샤~~1 에는 장창 17 년야짜는 건 씨월이 

렸다. 어찌보면 서간과 노력의 낭비， 경제적 손실 운운으로 탓할 수도 있 

을 것에다씩나 컬녔 그령케 촉단해서는 싼 훨 것。1εt. 여싸 짜회 

언사칠으} 관C커찮 거쳐 암주척우후 다루어쳤지 얘문에 J에 장용‘는 시 

을 필요로 했던 것이다. 이민족(異民族)의 지배 아래서 자생자활의 한 킬 

t방로 우핵 얄과 풍윷 살리X 가꾸자는 쌓고한 뭇생 결갱(結짝，)이었 

‘한글 맞춤법 홍일안’이 ‘한글 맞춤볍’으로 청부에 위해서 받아들여진 것 

은 격삿(格J::)갔로서 C영광스러분 일이며 기쁘게 생각항 협이다， 혼 국맨의 

속에서 01 법이 준수되l 준용되기흘 바라연서 3쳐지꺼냐 보티)써 
진 부분에 대하여 간단히 해설을 하고자 하는 바이다. 

2. 개장 내용 

1) 툴않g한 유졌으l 정윈 

종래의 ‘한즐 맞춤법 통일안i 가운데 제 33항， 제 34항， 제 35항， 제 38항， 

헤 40항， 제 41향， 제 45향， 제 46함 퉁 죽은 규;행을 없애어 정 려하혔다. 이퉁 

은 930 년대획 한자읍(漢字홉 깨신(改新)에 때흔 한갈 표치9-l 방1접 

뮤청한 것을로셔 오늘날 불필요한 규정들이기 때문에 이들 규정들을 삭제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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것이다‘ ut라 ‘少年’을 ‘갔년’이 아년 ‘:설년’ ε잖， ‘汽범’흘 ‘펴차’가­

아닌 ‘기차‘흐르 적어야 한다는 따위의 사운화(死文化)한 규청윤 말끔히 갱 

리되었다， 

2) 미비접 보완 
(1) 이쐐까지 우낌 얄 사찬씩 올렴말의 자려1가 사천에 따려 웰랐던 껏에l 

사설이다. 예컨대 짚융 학회애서 말행한 사전까지 」 차례깝지에 있싹 말 

리 나타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상황이다. 이러한 것은 결코 문명한 나라-

~~습으逢 평가원 수 없는 찌!이다. 이 쩌낸사천윷은 어챙 수 없썩 하 

더라도 앞으로 발행되는 사전의 어휘 배열음 똑 같게 될 것이다. 새 맞춤 

볍에서는 사천에 올립 적의 자모 순서를 ;행하여 놓았다. (제 4황 붙입 2) 

‘통일양’ 에 쭈융법칙에 관한 상쥬정이 았셨다(황 : 제 42항， 제i 

43항， 제44항). 그러냐 접두사처럼 쓰이는 글자가 붙어서 된 말이내 합성 

씩에서도 투용법척화 지배를 받도록 규정랴혔다. (쩌110항 톨않 2. 저/H항 봅 

없 4, 제12혔 불임 2) 아러한 규정에 따라， ‘신여성’ (新女性)， ‘연이율’ 〈年

월(來썽)’ 따위풍 적게 되었다. 이월왔 엄격한 9.J미써서 단 

어의 두음(頭音)은 아니지만 두음법칙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다. 이것은 

캡샤(銀解 해서 딴써의 찬하 모습01 써뜨려치논 켓을 71부한 것씨따. 

, ‘沒課흉L、’， ‘波廳~G’ 동쩍 한글 표기도 용잎웰 것씨 

(3) 접미사쳐럼 쓰이는 한자(漢字)는 본음대로 적기로 하였다. (제 12항 

총래 ‘까장란 : 가쟁난’， ‘대자롱 : 태자늄’ 퉁이 영갈리게 요기되없유내 

앞엣것으로 통일되었다. 보는이에 따라 ‘난’ (爛)이나 ‘능’ (1慶) 자체를 단 

불 추 있겠 완친 짜렵명사로 기 어 웹 또한 표기획 흔란 

을 피하기 위하여 통일시킨 것이다. 형태분석A로 보면 ‘太子像’은 ‘태자­
. 01 나 ‘東:fL陸’몫 ‘동-구른’ a로 보는 껏씨 자연조려우며， ‘서삼흥’ (西

구성형윷 지니l 있다. ‘X씬썽훌爛’짜 ‘經

濟難’을 ‘청제란’， ‘경제난’으로 적음으로써 같은 표기에셔 오는 혼동에 

뺏어날; 깅: 있다. 

(4) 모움이나 ‘ L ’ 밭침 뛰어l 이어지는 환자음 ‘펼， 률’윤 얄어의 청 매l 
리가 아니더라도 ‘열， 융’로 척는다. (저111항 불입 1 다만) 이것은문교부의‘ 

뱉아될씬 규정 따라서 ‘제옐(系왜 ‘션연’ 〈先烈)， ‘완 

주율’ (圓周率)， ‘누진율’ (累進率)처럼 표기하게 된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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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5) 흰소리뭉 냐는 챔미샤는 환소리로 척키로 하혔다. 쩌154합) 짜라쩨 

‘일꾼， 빛깔， 객쩍다…’ 따위로적어 ‘얼군:일꾼’， ‘빛칼:빛깔’， ‘껴척 

다 ;객쩍다’싹 갇윤 표기위 혼딴을 악게 하였다. 

;섭 쳐 1.-1는 쇼리 능 깥~음 짚r자풍 척 711 하였‘ 〔쩨113할) 유짜 얄의 t품 

소려 규회에 따료연 r끼 J[τ::J[ 1:1 J과 같싼 판소센에 랴시 C기] [c. J [B ]xt­
같몫 첫소리가 。1 어치변， 이어치는 첫소리는 [11J [tt:J 매13J로 밥음되게 

마련이 다. 따라서 ‘짱잘하다’ 혹 표기해노 그 발음이 L짤짤하다j인 젖은 음← 

리상〈音쩔上) 당영하다. 아런 까닭애 랙고’， ‘씀더니’， ‘튿착냐’ 짜위9i 

표치에는 종전처랭 웹착이 지쳐지냐， 랐은 용철나 비갖한 유절:<첩셔 

날 때는 같은 글자로 적게 한 컷이다. 이에 따라 ‘썩썩’， 씀싹씀싹， 유유 

상종， 누누히， 놀놀하다， 쏠쓸하다，… 따위로 표기하게 된다. 

3) 현실에 짧추어 친 사항 

(1) 본뜻에서 별어친 복합동사의 앞한은 어간파 어미로 구뺑하얘 쩌치‘ 

아니한다. (저115항 붙임 1(2)) 우리 땀에는 두 개의 용언이 어울려 새로운 용 

언활 이후는 경우가 싸주 보펀적이다. 예컨래 ‘쯤다+나바’카 ‘돌싸나다’ 

로 ‘접다+들다’가 ‘점어툴다’로 발전됨과 같다. 용언과용언의 결합은 보 

통 어미에 위하여 이추어찌기 애문에 야른바 제 i 부샤형 어미 ‘-아(-어)’ 

에 악하에 붉어쩌는 쩡이 예사01 다‘ 그집데 ‘드쐐나다’， ‘사싹지다’， ‘쓰1 

러치다’와 한은 딴-은 못으로 보아 두 1싹말01 힘쳐진 것효로 보키 에볍기 

때문에 형태소를 밝히지 않기로 한 것이다. ‘젊어지다’에 건주어 ‘걸머지↓ 

다’로 적은 선례(先뻐j)가 이것을 보강하고 있다. 

(2) 송철햄 어오’씀 ‘..fL’로 소깐나썩라노 ‘←#’휴 척고 영캘협에， 

서 λ}용는 ‘이요’ 양 ‘이요’ 포 척는다‘ (저 15할 불밑 3) 

。1 것늠 책아요. 

에서 요지 

이것이 얘폭이요， 애국입니다. 

처캠 척게 훤다. ‘야’아래서 ‘요’카 [갔]로 발묶‘되둔 것은 참리(音理》의i 

자연스런 현상이다. ‘이다’ (‘아니다’포함)의 활용형 ‘이오’ (‘아니오’포함) 

의 표7]쓸 ιl 원확(二5t化)한 것은 .R기상의 혼돕을 덜커 위한 것야다. 

‘7}껍 짜 • 파롭때 • 써롭약’ 획 활용형 ‘까까와 • 펴보확 • λ11 깐확’ 를← 

‘카까휘 • 괴로워 • 새로워’로 책도확 하였다(체18항 6) 찬통책으값 때램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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&는 음&화씩 규fεl윷 깨뜨리윤 일이라 하여 논련의 X투싹가 꾀었띤 대 

확악 하나에다 이치럼 환용쌍의 변책(불큐칙》흘 엔청한다며 ‘앉아처， 았 

아라’도 ‘앉어서， 앉어라 .. ，’로 해야 함 게 아니냐 하는 반론도 나왔 

다. 분병 핵 뿌리 깊융 요음소화 현상이 깨뜩려진 활용혜 임 에 틀림 없다. 01 
~올 염어칙에 대잔 쐐 반우로까지 좁아 세우7]도 한다. 송1-~] 안 이 맞흩 

제 1 장 체 7 창 “찬을 맞풍볍흩 표춘애흉 소려대로 적화‘”의 황칙 규;썽 
허1 따랐을 뿐이다. 맞춤볍을 이렇게 챙한 것이 아니라 사정환 ‘표준어’에 

따라 그 어형(語形)의 변화을 안정하였을 뿐이다. 이러한 변칙의 인청은 

앞으휴 어휘(찮鍵) 강}나차나어1 돼:판 채별 집사즐 거쳐 질정월 성겁의 젓이 

여겨진다. 

(4) 부사에 ‘-이’가 봇어서 다시 부싸가 되논 경우 그 원헛을 밝히어 척 

는다. (제 25항 불입 2) 종래 ‘더우기’ , ‘일찌기’ 로 척어 오던 것을 ‘더욱이’ , 

‘일찍야’ 로 적지로 하었다. 엄져한 위미에서 ‘더운7] : 더웅’ , ‘일쩌 7] : 

잎쩍’릎 싸전획 풀α} 에 상관않아 온쳤장1 갚은 풋율 지납 한에는 아다， 

二L려나 어원(語源)오로 보ot 같다는 것을 알 수 있다. ‘더우기’에서 ‘더 

이 챙성되꺼내 ‘설쩌 71 ’에서 “실척’이 정정꾀없애고 보꺼보다는 더욱 

-에’， ‘일쩍-이’가 합려적이다. 촉약《縮約)에 f꾀하예 이미벤화홈 까쳐온 

예는 더러 있다. 예컨대 ‘같잖다’의 부의(副慧)에서 그혐 예를 밥견합 수 

있다. 하지만 한차 ι尤’， ‘뿌’의 새짐이 ‘더욱’， ‘일찍’인 것을 참고하껴 

노연 ‘데옥‘-0] ’， ‘잎찍’위 형성 확정이 정녕한 섯A휴 점작된대. 

(5) 찬차서에는 사이지옷훔 붙에지 않음집 원착으_i:i.. 하였따"C}안 후 응­

켈로 환 다음 6개 한자에에 한하여 허용하였다‘ (제 30합 3) ‘곳간(←庫間) , 

셋방(←贊房) , 숫자(←數字)， 핫간(←車間). 횟간(←退閒)， 횟수(←一回數)’ 

그경이다. 우선 ι샤아시쏘’의 싹외(語짧)부야 확얀힐펼쇼가 앓다. ‘사 

서 시 웃’ 의 헨차에 는 ‘間향’ ￡로셔 글자 :εt께 로 ‘R휩 품λ’ 0] 다‘ 끽}음(볍音3 

은 앞옛말이 한자어언 격우 비음캘(非音節)인 남자로 두 말 사이에 놓였 

고， 개음절로 끝나는 고유어인 경우 윗글자의 받침 자리에 놓아 썼떤 것이 

다. ‘ 15 처에노 아마 휴박아말꽉 한A}말쓸 ‘f멸하지 앓고 얄어않던， 강 

력깐 언어햇상 ，"사。1 시옷척 7] 활 차뺏없이 적흉하는 열 α1 붉7t펴장니T:t. ’ 

라 하얘 ‘효준어를 소리대로 적되’에 맞추어 갔유어， 한자어 할켓없이 광 

범하게 사용하자는 의견도 있다. 곧 한자어 6 개 어휘에만 척용시키는 것 

아 폐쐐척에요 연어학의 이칙어~x. 맞지 끓다늠 것야다. 사실 ‘사이시옷’ 

외 쓰앞 대빡 (쐐歷〉옳- 황t션 왔디 단01 에 ;쓰였싸기보다용 。}구(홉句〕에서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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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용된 것이 분명하다. 그리고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역사척 o 로 한자(漢 

字)에는 받칩a로 &안 예가 없썼던 것이다형(수形)우로 보싸도 

에 한글 받침을 붙이는 꼴이 되어 말이 안되는 표기이다. ‘셋방’을우리 맡 

음꾀현성(홉理짧象)에 따c} 발용하먼 [셋빵]이 씩어야 하나 사이시옷 

온 받챔 소리가 아니기 때운에 대l 빵3으로 밤흉되어야 마빵한 켓이다‘ 二L

언데 월科’ 듭 ‘잇팍’ 로 적자.:i.!. 하둔 것은 바로 [잎파J .s;.. 발음하자닫 말 

같싼 것Ò1 1:}. ‘뺑-科’ 찌 바찬 발용은 [01 :1$+ J01 다‘ 이 헌 까틀!r윷로 혜 서 

고유어니 한자어를 구멸하자는 것이 아니라 사이시옷은 우리 고유어나 한 

차어확 할^ì 라도 종고유어(準有語)풍 lcl}뀐 t살에서만 사용하늪 것아 표 

기상의 혼란을 막는 지름킬이라 생각된다. 울론 발음기호를 따로이 달지 

앓은 양。1 윈썩하끄 좋촉 표71 입에 훌렴 없지얀 모양 어휘가 까 표윷주의 

릉 취함 수 없는 것윤 세계척언 현잣이다. 함으로 사이시옷을 x붙이논 말 

슬은 어휘 출심으노 낱낱의 섬의를 써쳐 증강되어약 할 것이닥. 두쑤 얄 

바싹 같씨 이 ‘사이지옷’에 표71상외 흔한월 E커1 한 한 훤얀이 

었음을 덧불여 푼다. 

- (6) 줍말 쩍커에 있이， ‘-찌 않’솥 ι잖-’， ‘-학찌-앓(- "6;<1-앓~’을 

ι찮-’ 2..로 책 기 갔 하혔 싸. (저139항〉 

이 에 대 하여 ‘ 1 + l-, 1 + -1. 1 +..l-’ 가 캡 쳐 서 ‘ "þ, 퀴 ,.ll...’ 되 는 음리i 

(音理)룹 벗악난 쏠합려한 규정이라# 얄하늠 이가 있다. 뿐더해 이 갱 

윤 샅려려면 ‘가지어， 반지어’를 ‘가져， 만쳐’가 야년 ‘카저， 딴저’훈 바­

쭈어 야 한다고 주장한다. 

위씌 개청은 단지 발흉상의 벨이에 따른 E탠.9-J주장(便힘’i료議3 표기씌 개 

갱이 아니다. 이미 우리는 ‘-지 않다’의 부정(否定)의 뭇을 지난 어구〈語 

헤)카 쭉약애 의하싹 。를홈한 않용 어후j 흘 치고 있다. 

까i않다(←←갚지 않다)， 의갯않약〔←-씩첫히지 ~cJ-)， 안만찮약(←딴안숭지 않다 

‘-만만하지 않다)， 시원찮다〈←시원송지 않다←시원하지 않다) 

둥 수십 개에 달하는 낱말들이 이을 실증하고 있다. 이을도 음의 결함으* 

‘iZ. ~~핸 당띤히 

캄했다， 반만찮다 

흐르 표커되어야 할 것이나 그렇게 적치 아니한 까닭은 어미인 ‘-지’와 어! 

간인 ‘않-’ 아 축약펠 01환적 쥔거 없71 때푼에 담모융샤로 폭71한 젓。E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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곧 설샤(實짧후1얀 어깐파 허사(虛離3 얀 어마와씩 축약싼 2;1_펀척얀 헬상 

우로 나학냐나 ::::z.. 역(뺑)옴 성렵될 수 없늪 것이약. 제 39합에는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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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결혔‘우나 (본발)쭉은 어구(語句)인쩨 반하썩 〈준말〉짝장 축억5생 0] 긴 

-하나 낱말로 다루어져야 할 성격의 것이라 할 것이다. 날리 말하연 

‘변변짧애， 변연앓아， 변언짧고， 변변찮#역， 변번않읍 ... 

점 ‘혔변찮-’이 어간성(확幹性)을 띠께 왔다는 첫。l 다. 유ï4 말 용엔의 

·어간(語輪) 그 자처17} 축약￡로 형성된 봄모음(複없音)을 발견되씨 않는 

다. 왜냐하면 어간은 어의(語義) 형성부안 째문이다. 다시 말하면 우리딸 

써 있어 어간형정에 ‘자， 쳐， 죠，…샤， 쳐， 효따위가 았황 수 없꺼 때 

‘자， 차，…’& 적게 펴었으며， 이렇체 적는 해경은 비’효 종 ër픈 

옳기로 밭약들이파 있떤 ‘샅옮다， 귀찮닥’와 같읍 표기례에 근거학i 있 

다하겠다. 

(7) 버성젤음(非成節音〉얀 Â}음의 독협청안 표릎 않치 하였다 (40 

·항) 종래의 맞춤법통일안에서는 

가하다C~T). 흔히약(多). 약장하다(多情〕 

-의 준말 표기로 

가송닥， 혼동다， 닥청효냐 

원칙총 쇄았다양일안 써항). 그흰헤 아번씨 융절 $J 힘이 않는 

‘솥’을 녹립척으혹 쓰는 것 01 우리 말 i요71의 픈 월칙에 o-J x나는 섯01 키 

혜문에 (우리 말은 음철표음주의 표기법이다. ) 

가("ilJ)타. 혼타， 아청다 

웹 적커1 퇴었다. 따라셔 t생각하건대’의 환말은 

용션의 화lJ쇼 어마찰r ‘-다’ i 갑고 있는 려에， 

각컨태’ 

의 

척께렌다. 

꽃로 με}’를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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쩌1 샅: 것 생소하고 또찬 월착적우로 불변분(껴:變都)'Ù 싹간짝 가1선부〔δT 

變혐)언 어버블 유착지켜 혈용헛9.j 71조틀 혼섰는 것깥에 보71도 하나， 

주로 한자성(漢字性)에큰에 붙어 용연화(用言化)시키는 ‘-하다’의 준말에 

셔안 인장되늠 규정으노 보엎 펀때-

(8) 부사의 끝 음쩔 01 분명히 ‘-에’로변 나싼 것을 체외하고환 최 

‘一히’로 적기로 하였다. (제51항) ‘깨끗이， 반듯이’처렴 분명히 ‘-이’로 끝 

나는 것응 ι。1 ’노 적외， ‘솔직히， 얄쏠혀’처럼 ‘-씩’나 ‘-이’로노 발용­

되씩 혼훈의 에지샤 었는 맛은 ‘-히’로 통엿하호록 큐정하였 ‘싸만허， 

무단히， 각별히， 섭섭히， 조용히， 고요하 .. ’ 따위는 발음하기에 따라 [동〕 

묵응(默홉)이 되려라오 ‘-에’로 석어약 하는 갖이다. 

씌문(癡問3융 나얘대쓴 맏캘 이외희 경우에1 에미활 적판데 한소려 

를 사용하지 않는다. (제53항) 현재 혼동 표기의 예로 ‘-è결 '2.갤’ , ‘-'2. 

수봄 : ξ쑤휴’ , ‘-2지싹도 : - '2.찌라노’동슬 슬 수 쳐는찌i 앞영것슬 취 

고 3펴엣잦을 에려커로 차였싹. 씩만 κ(걷1:3니까， (요3 때까-(5:..) 2 

냐. -(으)'2.까’처렴 의문올 나타내는 어미에서만 펀소리를 안챙‘한 것 

’이닥. 

이 부조짱언을 본용언에 붙씩 씀용 획 용하였다. (제쌓) 허 용 규청 

로 한 것은 제 2 항의 ‘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 쯤율 원칙으로 한다.’는 총 

칙에 대하여 벗어냐기 때문이다. 우리 말의 동사에·는 ‘결억-가다， 슬아-..2.. 

다’와 같싼 홉양동사가 수없야 많약. 그런해 붙썩 쓰면 한 단어요， 

어 쓰변 두 얀어가 되어 쓰는 이에 따라 불여 졌기끊 하고 띄어쓰키도 하 

는 형훨이어서 혼딴을 벚어 왔다. 아버하여 적냥히 붙여 용을 허용한 젓 

이따. 일부에셔는 

111 힘윷 -.o!- 말해 주어 빼렸 밀쉰1 다 1상해추썩버 

한 밴만 도와 주어 ，l;t섭시 ~9~ ! -→한 번만 ~'*주어보성시오 ! 

를 예시하여 뛰어삿기의 효(效)흘 죽이는 언이따 하나 허용 규정은 어다 

까지냐 허용이니까 척철히 조정활 수 있다. 실제 위에 쓴 여|시는 글뜻으 

로 보。} 

111 벌윷 랄해주에 버혔마. 

한번반 도와주써 보정시.2.! 

로 가칙얀위(氣息體位)블겼청할수혔게 훤다. 쩨냐하면 ‘주어’는 ‘말해’， 



32 국애생활 ’ 88 얘잠 (찌 13흰) 

‘￡와’에 대하여 보소적이벽， ‘벼댔다’는 ‘말해수어’에 대하여， 그리교 

‘보십시 .!L’늠 ‘도와ξ츄어’에 대하여 보초적인 싸리에 있늠 것이기 때둡이 

탁 E에어쓰지는 어디까지냐 독해나 이해둡 돕기 위딴 펀t섭엘 뿐아며 융← 

솥성 있꺼l 눈용되어야 할 성설의 것이나. ‘듯하다， 안하냐， 뱀하다， 심싶 

딱， 척하다’따위는 보촉용언유로서위 자질(寶홉) 그 자제에도 문쉐가 있 

우나 연 <>1 사용자의 펀에서 풍 때 붙여 쏠율 허용학는 쪽약 원칙우효L 될 전­

맘이다. 

(11) 성(姓)곽 이름， 성과 호읍 붙여 쏘기요 하었다. (제48활) 성병(姓; 

1:;)이 하나와 영사얀 경저렴 성과 이룹슬 하나씌 단위가 되는 i윤영사록 

불 젓이다. 성(姓)없는 이름ιl 없는 것쩌럼， 야릅 또한 성(웰)야 없을 추 

없는것야다. 딱라서 성(柱)오로랴 우르71 나 이름우로얀 쑤혹는 것윤 약청 

(생용稱)유로 준앞(vrã-語」안 것아다. 우리 나삭의 성명효 .5!..통 세 글자휴서i 

‘양- ‘字， 名二’ 잎데 , 01 따츰 -양 풍자 성 달-^r 01 듭올 7} 섭 이 가 있 
어 흔동$1 쩍지가 았윷 겼우 ‘창..!i!.. 얼’ (皇南一〉처힘 뛰어 총윷 5세용하­

없다‘ 
(1 2) 성영 이와원 ￡유t십시로서 확합평잎 것은 싼원별쑥 띄어 쓸 수 있 

게 허용하썼마. (처1 ，:19웰j 애l 컨다1 '한폭대학jj!. 사벙 t~ 화’과 같은 Ji치이애. 

휘어 놓4갚 짜려에l ζ)r~ε스ζ로S다 (apostrophe) 가 안정휘연 그- 자섹 7~ 쩍게; 

되는 자머중 .!L연 감다. 01 밖에 전환용에나 학술용어오 붙셔 쌓 ζ양 었게 

허용하였4. 복합캐념 〈複강?擺;용;)으ja 받α}흘이는 것으효 짱 수 썼으C에 t중 

71 리딴도유겼L탄’과 같싼 Jí.키려l활 활 각 ~4. 

(1 3) 찢의 구벨에 환명하치 못한테도 다르게 저먼 표차는 한가치로 홍 

힐하혔다‘ 〈쩌155항) 종래획 ‘야춤옷’쌓 ‘맞춤옷’￡로 적처l 찌었마. ‘바총 

풋’ 의 본뜻혀 ‘주문하썩 t만톤 옷’ 이 꽉커 보다 ‘폼써1 핫추써 반든 훗’ 야 기 

에 굳이 ‘마춤훗’으로 적찢 씨유가 었커 돼문씨다. 바라 ‘임올 맞추다’나­

‘훗융 맞추다’판 찬은 표키로 된다. 종례의 ‘얀성 마춤’s:. ‘안생 했춤’으‘ 
로 쩌거l 된따. 

(14) 문창부‘뤘롤 유(類)와 종(種)으로 나누.3z. 그 이름과 사용볍흉 체계l 

척 ξL로 갱려하혔다. (부록》 예컨래 ( .)블 ‘마챔표’ (츄지부)로 하 켓은 영’ 

어의 ‘피리어드’ (period)플 뺏역한 말인데， 마침양에쓴 플유표t+ 1:::-7:낌표 

도 있71 때문에 온캠(. ). 고리쩌 C 0) .9_~ 이룡하였다. 문창부호논 분강 

윷 쏠 혜 쓰이판 표조치호。l 커 혜문에 문창과 무한한 불훨요한 것릇운 삭 
제하였다. 



‘한글 맞춤법’ 해 

3. 맺음얄 

위에서 대충 이번에 청부가 고시한 ‘한글 맞충볍’을종래의 ‘한글맞춤뱀 

통일안’파 견주어 보태거나 없애거나 고치거나 한 부분에 대하여 어젤표 

게 해설을 하였다. 학리적 (學理的)으로 해성하려면 맞춤법의 전문(全文)을 

장(章) , 철(節)， 한(項》의 차례에 따라 하나하나 검토하고 이에 관계회뉴 

많은 표거상의 -상판 촬씩 δ} 고 。}용려 그러한 규정을 하게 흰 째 

대하여 상론(詳節1하얘야 짱 껏이다‘ 하나 주어진 지면상의 제 

음부터 논란이 펴 았떤 한목찰쓸 쩡성 값 의 견을 제시한데 불과차따， 

나라의 기본법민 헨협상} 잖쩡 해석상 오해의 소지를 지녀 논란이 

터 에 이 ‘한글 맛짱멍 ’ 에 어 찌 표핸상찍 소루함이 없겠는가. 앞으았 

두고 규청 문창öl 솥질쩍싹 자즉석갱야 할 것은 물론이고 내용획 

아울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. 또한 그 일은 우리 민족의 삶과 더불어 영 

원히 이어질 과제라 여겨진다. 어쩌보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여 

기 저커 부분적으로 수렴되어 ‘作舍道傑’의 격이 되지 않았나 하는 느낌 

이 들기도 한다- 아 ‘ 1갖극추업’ 야 쳤코 일부에서 말하듯 ‘펀파적인 

자의 시안’이 아넙갚 아 법이 성얀펴찌까지의 온 과정을 훌어 

분명해칠 것이다‘ 끝요jξ λ}견(私찔 좀 붙인다면 첫째 한자의 

에 쓰이는 ‘예， 혜， 혜’ 풍은 비록 음성학적으로 훈련련 사람으로서 발음 

을 못할 바 아니냐， 우리 고유어에 쓰이지 않는 정으로 미루어 우리 어음 

(語音)에 맞게 개신(改新)하여 현실화되어야 한다는 것이요， 둘째는 ‘우 

리 말본’에서 이른바 보조용언이라 하여 낱말로 세운 ‘듯하다， 만하다， 볍 

허다’통은 이들이 관형형(冠形形)과 호응을 이루는 통어상(統語上)악 

조건과 어근(語根)이 없는 단어라는 첨에서 단어로서의 자격에 푼제가 있 

다는 사실이 다. ‘풋’ 윷 놓고 보τ↑ 따 ‘까듯， 갈 듯， 가는 듯， 간 

렴， 어미 내치는 정야사처캠 갔있。)았 1영에소를 어두(語頭)의 어 

로 삼아 어구성〈품챔)成)풍 한 것용 ζX대로 추종하고 있다. 이플은 

(開放連援)으로는 나타나지 

성질의 것들이다. 어찌 이 

랴. 앞으로 실용하는 짜청에서 장씻쩍 것은 바로창고 모자라는 

서 우리 어문(語文)을 가꾸는 훌륭한 ‘틀’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. 특청한 

학회가 공들여 낳아 알플히 기른 귀한 아들을 남에게 빼앗긴 듯이 여기는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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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썼다면 짜잣왔 너무니 환협한 챙걱이다. 큰 지닌 맡아 

든튼하케 기를 것이 틀렴없기 때문이다. 口

:새 및측없을 이해 더l 도움씨 뒀 글과 헌들 

한글학회， 한글 맞충볍 통일안 

문교부， 한글 맞춤법 (문교부 고시 제 88-1 호. 1988. 1. 19) 

한글 맞충‘갱 • 표훈야 규갱 고창(양파 글 1988 붐 랬， 향옳國t:e閒응g 

3용훌) 

丁빼燮， 한글 맞충법 개정 배정과 운용방향( 11 

。1DJ 우， 바른 발 사천(樓라!뺏Iii:l:. 1988) 

, 한글 양충업 • 표훈이 해 설 (大提’낌 1988) 

국어연구소， 한날 맞춤법 해설. 1988 


